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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,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공간은 무엇일까?

정답은 ‘집’이다.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이라는

물리적 플랫폼에서 업무, 운동 등 모든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.

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집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다. 

글 편집실

주거지 변화의 시대

지금까지

이런        집은 없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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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트렌드로 지목된

‘레이어드 홈’

‘레이어드 홈’이라는 낯선 개념이 최근 심심찮게 사

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. <트렌드 코리아 

2021>의 대표 저자인 김난도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

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의 ‘레이어

드 홈’을 새해 트렌드로 전망했기 때문이다.

레이어드 홈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

서 집이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레스토랑, 피트니스 

센터, 콘서트홀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. 

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 룩 패

션처럼 집의 기본 기능 위에 새로운 기능들이 더해

진다는 것이다. 김난도 교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

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

차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. 

코로나19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집에서 해나가

는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다. 원격 및 재택근무로 집

에서 일을 하면서, 영화관을 찾는 대신 침대에 누워 

휴대폰이나 PC로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와 같은 

OTT 플랫폼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. 또 다

중이용시설인 헬스장이 휴관하면서, 집 안에서 간

단한 소도구를 사용해 근력을 키우는 홈 트레이닝

이 일반적인 생활상이 됐다.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

서 밥과 술, 커피를 즐기는 홈쿡, 홈술, 홈카페 문화

도 트렌드가 됐다.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것들이 코로

나19로 인한 ‘일시적 현상’이 아닌 새로운 문화가 되

고 있다는 점이다.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놀랍게도 

집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. 

집 꾸미는 인테리어도

가지각색

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

서 홈퍼니싱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. 앱·리테일 분석 

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샘, 이케아, 오늘의 집, 

현대리바트, 모던하우스, 까사미아 등 6개 온라인, 

오프라인 집 꾸미기 브랜드에서 결제한 추정금액은 

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2조 1,814억 원에서 올

해 같은 기간 3조 3,659억 원으로 54% 증가한 것으

로 나타났다.

이에 발맞춰 인테리어와 가구 업체들 역시 집 꾸미

기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

다. 좁은 방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지만, 여건상 큰 

책상을 설치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침대 위에 

놓을 수 있게 만들어진 책상이 등장했으며 집에서도 

영화관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미니 빔프

로젝터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스테퍼 

등 가정용 운동 기구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다. 

홈쇼핑 업계서도 리빙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

데, 최근에는 집 안을 갤러리처럼 꾸미는 이들이 늘

어남에 따라 고흐·클림트 등 유명 작가의 명화 라이

선스를 취득해 원본을 재현해낸 홈 갤러리 상품을 

내놓기도 했다. 

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됨

에 따라 집안 공간 활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

2021년도에도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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